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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진   있음 보도시점 배포 즉시

미추홀구, 사단법인‘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’과 민관협력 

복지 안전망 구축   

인천 미추홀구(구청장 이영훈)는 22일 (사)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(이사장 
호용한, 이하 사단법인)과 독거 어르신의 건강한 생활 지원 및 고독사 예방을 위
한 ‘어르신의 안부를 묻는 우유배달 사업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.

이번 사업은 2003년부터 시작된 비영리 공익법인인 사단법인의 사업으로, 2026
년 2월 기준 전국 약 60개의 지자체에서 총 6,317명의 대상자의 안부를 확인하
고 있다. 미추홀구는 올해부터 해당 사업의 참여 지자체로 새롭게 이름을 올렸
다.

사업 추진에 따라 관내 지원 대상자 150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로 배치된 매일
유업 대리점의 배달 매니저가 주 2~3회(월 8회) 우유를 직접 대면 전달하게 된
다. 특히 배달 과정에서 우유가 쌓여있는 것이 발견될 경우 매일유업 고객센터
와 사단법인, 미추홀구청 복지정책과(동 행정복지센터)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파
악해 위급상황 발생 확인 시 즉각 대응할 방침이다.

구와 사단법인은 이번 협약을 통해 취약계층 독거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
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, 지역사회의 탄탄하고 안정된 복
지 체계 구축에 민관 기관이 상호 협력하고 공동의 노력을 할 예정이다.

이영훈 구청장은 “외로움 없는 고립 예방을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공공·민간 
기관이 확인, 공감, 살핌, 연결의 과정을 통해 촘촘하게 맞물려 있어야 한다”라
며 “앞으로도 이웃이 서로를 살피고 누구든 홀로 남겨지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
들기 위해 예방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한편, 현재 구는 고독사 예방을 넘어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자 생활밀착형 안
전망을 구축하고 촘촘한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. 마을복지사 양
성, 인공지능(AI)을 활용한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위
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이다.


